
면방적기업들의 편포사업 

 

◎ 시끼보 - 부인용 편포의 단납기체제로 수요에 대응 

시끼보는 의료(衣料) 제2사업부에서 편포(編布)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2001

년부터는 위탁받아 생산하는 봉제사업도 강화하고 있는데, 현재는 제2사업부

의 판매고 중 20%가 의뢰자로부터의 위탁대금이며, 현재로서는 편포로서의 

판매업무가 주 수입원이 되고 있다. 

제2사업부는 부인복지 시장에의 의존도가 매우 높아 편포 판매고 중, 65%

는 부인복용, 25%는 신사 스포츠용, 10%는 어린이·유아복용 등이 차지하고 

있다. 

15년 전에는 신사 스포츠용이 50%를 점하고, 부인복용은 10%정도에 불과

하였다. 한때 폴로·셔츠(polo shirts)붐 때에는 턱 편조직포(tuck 編組織布)를 

대량으로 판매하였었다. 그 당시 다품종 소량생산이 요구되던 부인복용 소재

는 주로 편포상(編布商)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폴로·셔츠 붐이 사라지자, 제2사업부의 주요 고객인 

대규모의 어패럴 전문상이 부인복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함으로써, 

제2사업부도 부인복용 소재판매를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이 무렵 소매업자

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독자 상표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그들 소매상들

은 당초에는 소량 발주에 응해주는 편포상으로부터 소재를 구입하였는데, 점

차 사업이 커지면서 상당 규모의 소재 조달이 필요하게 되어 방적회사로부

터 직접 구입하기 시작하였다. 시끼보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편포 판매가 늘

어났다. 

그 당시 많은 면방적기업들은 편포상을 통하여 부인복용 편포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시끼보는 신사스포츠소재의 고객이던 대규모 어패럴 전문기업의 



요청에 따라 부인복감도 적극적으로 공급해 주게 되어, 다행히 편포상에는 

별로 의지할 일이 없었다. 

유행의 변화가 심한 부인복지를 판매할 때 가장 조심하여야 하는 것은 재

고품의 누적이다. 제2사업부도 그 전에는 월 판매량의 3배를 재고로 두고 판

매하기도 하였었는데, 5년 전부터는 판매체제를 바꾸어 편포를 1필의 재고도 

없는 체제로 경영하고 있다. 재고로는 월 판매량의 1.7개월분의 원사만을 갖

고 있다. 

시끼보는 후염(後染) 편포의 경우 편성에서 납품까지를 2주일 안에 마무리

하는 단납기 생산체제를 몇 개사의 편성공장 및 가공공장과 제휴하여 만들

었고, 선염(先染) 편포의 경우에도 3주일 안에 납품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있다고 한다. 

 

◎ 후지보 - 독자적인 실과 가공기술로 부인복 시장 개척 

후지보의 편포관련 사업은 단체(單體)판매고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후지보·어패럴 공급분을 포함한 편성제품이 60%를 점하고 있고, 

40%가 편포로 판매하고 있다. 

10여년 전까지는 편포 판매중 50%가 신사외의용 소재였는데, 현재는 부인

외의용이 55%, 신사외의용이 20%, 유아·어린이옷용이 10%, 여성용내의용 

등이 10%, 기타가 5%로 구성되어 있다. 신사복 시장의 편포 수요가 줄어들

고, 해외생산 편포와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부인외의용도 활로를 찾게 되어 

현재와 같은 구성비율이 되었다. 

부인외의용으로 공급을 강화하기 시작한 것은, 7, 8년 전이었는데, 그 당시

는 판매하려는 편포를 미리 비축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을 받아서 

생산하는 수주생산형(受注生産型)으로 그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영업방식이



었다. 뿐만 아니라 영업사원이 편성기술자와 가공기술자를 대동하여 거래현

장에서 정확한 견적을 낼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 적극적인 영업활동이 가능

하였다. 

이와 같이 기동력을 살린 방식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후지보의 편성공장은 

“BVD”용 편포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이외의 편포는 모두 외주(外注)로 

생산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와까야마(和歌山)산지의 5개 큰 공장 및 3∼5개의 

중소 공장과 편포생산에 대하여 제휴하여 외부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방

적이나 가공은 자사생산비율(自社生産比率)이 높다. 시끼보가 판매하는 전체 

편포 중 50%는 자사에서 생산된 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약 80%는 후지보·

와까야마에서 가공하고 있다. 이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실이나 가공기술이 자

랑할 만큼 우수하기 때문이다. 후지보·와까야마는 전에는 침염만을 생산하

였었는데 2년 전부터는 날염도 취급하기 시작하였다. 

후지보는 이와 같은 생산 및 영업체제에, 세계 최대의 생산능력을 자랑하

는 연속머서화(連速 mercer化)시설로 가공된 실 “렌실”, 순면직물에 시원한 

느낌을 주는 “리네라이즈” 가공, 순면직물에 흡한속건성(吸汗速乾性)을 주는 

“트윈셋” 가공 등을 무기로 부인복 시장을 개척해 왔다. 최근에는 프로비타

민(pro-vitamin)제를 고착시킨 직물 “V-up”으로 소비자들의 화제를 불러일으키

고 있다. 

후지보는, 당초에는 캐주얼감각의 신사용제품이 많았는데, 그 후 부인용 

속옷과 부인용 외의류의 위탁생산도 수요가 늘어나면서, 후지보 내에서 직접 

생산한 편포로 봉제하는 제품의 위탁생산사업도 4년 전부터 판매량이 늘어

나고 있다. 

 

 



◎ 다이와보 - 편포사업의 주축인 T-셔츠, 중국 생산으로 사업확장 

다이와보의 편포관련 사업은 판매고의 88%를 봉제품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편포로서의 판매는 12%에 불과하다. 그런데 오사카 의료부(衣料部)는 판매고

의 60%가 편포관련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 90%가 다이와보 편성소재에 

의한 T-셔츠의 위탁생산으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10%는 파자마용이나 학교 

체육복용 등의 편포로 판매되고 있다. 

원래 다이와보의 편포사업은 파자마용으로 시작되었다. 한 때는 면방업계

에서 편포 판매규모가 가장 많은 기업중의 하나였으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품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파자마용은 급감하였다. 체육복용 편포는 15년 

전에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판매규모는 지금까지도 큰 변화가 없다. 파자마

용 편포의 판매량이 감소함으로써, 체육복용과 파자마용의 판매량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머지 않아 파자마는 봉제거점을 해외로 옮기

게 되면, 다이와보의 소재를 사용한 파자마의 위탁생산은 2003년 추·동용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하기 시작할 계획이다. 

T-셔츠를 제품으로 납품하는 사업은, 현재 다이와보의 편포사업에서 주력

을 하고 있지만, 당초에는 구(舊)다이와보 어패럴(현 다이와보·어드밴스)에 

“헤인즈” T-셔츠용으로 편포를 판매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중국에 

편염(編染)과 봉제를 합병한 소주·다이와·침직복장(蘇州 大和 針織服裝· · )

을 설립한 1994년부터는, 이 공장을 생산거점으로 한 T-셔츠의 완제품을 납

품하는 사업이 급격히 확대되었다. 

일반적으로 염색공정에서 많은 로트(lot)를 염색하면 로트마다 항상 같은 

색을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소주·다이와공장에서 T-셔츠의 70∼

75%는 원면의 섬도를 표(俵)마다 철저하게 검사하여 섬도별로 분류하고, 일

본의 와까야마(和歌山)공장에서 언제나 동일한 섬도의 원면으로 순면 OE방



적사를 방적하여 소주·다이와공장에 공급해 주면 염색공정에서도 항상 동

일한 조건으로 염색함으로써, 로트마다 색차없이 T-셔츠를 생산하고 있다. 

와까야마공장에서는 최근에 흡수·속건성과 드라이(dry)한 감촉을 자랑하

는 면중공폴리에스터 혼방사 “에어·코트”를 상품화하였다. 다이와보는 이 

원사와 소주·다이와공장을 연결하여 생산하고 있는 T-셔츠도 2003년 춘·하

절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게 주문을 받고 있다. 


